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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넷마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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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대표되는 근무환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의 일원으로서 넷마블게임즈의 발표는 모처럼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야근과 특근, 주말근무로 대

표되는 게임개발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은 직

장인의 꿈 아닌가.

 

넷마블게임즈가 던진 공은 업계 전반에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큰 성과

를 내 &lsquo;포스트 넷마블&rsquo;을 뒤쫓는 업체들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업무가 발목 잡던 구인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도입초기 삐걱거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야근과 주말근무를 상정한 개발스케줄도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출시 일정과 서비스 면에서도 탄력근무제 도입 초기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 복지라는 

칼을 빼 든 넷마블게임즈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분석했겠지만, 허점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런 허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넷마블게임즈와 임원의 역할이다. 당연하다고 인식됐던 판을 뒤집고, 직원과 

회사가 모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피 업종이라 불리던 게임개발자에 대한 인식은 바뀔 것이다. 

또,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근무환경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노력은 물론, 이용자들의 따뜻한 관심도 필수다.

 

먼저 업데이트 일정이 하루만 밀려도 개발자와 회사를 비난하던 분위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꿔주길 부탁

한다. 개발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촉박한 개발 일정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업체의 생각도 바뀌

는 계기를 마련할 근거를 만들어주자.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의 집단인 회사가 바뀌지 않을

까.

 

넷마블게임즈의 작고도 큰 결단이 &ldquo;재미있는 게임을 위해 임직원이 야근도 불사했다&rdquo;는 마

케팅 관용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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